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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검열’이므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근거는 크게 3가지 
 
1. 행정권의 개입 – 외형상 자율적인 단체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

로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 
 

2. 사전 심사 – 시장에 출시되어 대중에게서 판단을 받기 전에 미리 
심사 
 

3. 금지 혹은 불합격 등이 존재 – 원천적으로 시장에의 출시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 
 

1,2,3이 모두 존재하므로 검열로 판단, 이에  
3번을 완화시킴으로써 검열을 피하고자 함 

----등급보류제 
 
영화 필름을 자르던 작두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사라짐 

1. 검열에 대한 획기적 판결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30일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결 
 
등급보류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작품은 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실
상 불합격, 금지와 같은 것 
 
이전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직접 작두로 잘랐다면, 이제는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자르는 차이 
 
 
1996년의 위헌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한상영가가 도입 

1. 검열에 대한 획기적 판결 



이러한 두 번의 위헌 판결 후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견지 
 
제29조 제2항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
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
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결국 불합격 제도가 제한상영가로 바뀐 것이 현재인데, 다소 어정쩡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든 검열을 피하려는 정부 및  시민단체
의 노력에 기인했으며 여타 심의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침 

1. 검열에 대한 획기적 판결 



등급보류 결정 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디아블로 3 
 
게임에는 여전히 등급보류가 
많은데, 여기에는 왜 위헌 논
란이 없는가? 

게임에서의 등급보류는 사
행성에만 국한되어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1. 검열에 대한 획기적 판결 



1996년 사전검열 
위헌판결 
이 시기에 게임에 
대한 심의 시작 

위헌판결 논란 속 
과도기적 단계 

전형적인 검열기
관인 기간 

2. 국내 심의기구에 대한 통시적 비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초대-2대 위원장인 김수용은 ‘중광의 허튼 소리’의 
감독으로 검열에 매우 비판적인 인사 
------ 이전의 규제지향적인 특성이 많이 약화 
 
 
2004년부터 게임심의를 영등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모색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파급력이 커져서 영등위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함 
 

-차세대 유망 콘텐츠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도 규제 일변도를 탈피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관에서 정보서비스 차원에서의 심의를 모색 

2. 국내 심의기구에 대한 통시적 비교 



2006년 10월 게임물등급
위원회 출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자율 등급분류 시작 

2. 국내 심의기구에 대한 통시적 비교 



2. 국내 심의기구에 대한 통시적 비교 

예륜, 공륜 등 전형적인 검열기관에서 공진협과 같은 과도적 단체를 거
쳐 현재의 영등위로 번환 
영등위의 사전심사가 사후심사로 대체(공연, 음반) 
영등위에서는 게임위가 분화 
게임위에서는  민간자율심의 영역이 분화 
 
소결 
 
1. 검열적 특성의 약화 –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약화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것이 사실 
 

2. 심의기관의 분화 – 게임심의 전문기관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이전에는 같은 심의위원이 영화, 음반, 게임 등을 포괄적으로 심의

하여 전문성이 박약 
 
3. 민간자율심의의 태동 – 오픈마켓은 플랫폼상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

이지만, 검열이 완화되는 추세와도 연관 
 

4. 정보서비스로서의 심의의 시작 – 게임위의 내용정보 제도 도입은 규
제나 검열로서의 심의가 아니라 정보서비스로서의 심의로 전환을 
의미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미국 : MPAA 
(미국 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1922년 6개의 큰 스튜디오가 연
합하여 결성, 당시의 명칭은 
MPDD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1945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현재 전직 상원의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영화등급분류, 로비, 
저작권침해 방지가 주요 업무 
 

G : 전체이용가 
PG: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모 통제를 받아야 한다. 
PG-13 :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모 통제를 받아야 한다.  
R : 17세 이하는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NC-17: 17세 이하는 NC-17 등급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없다. 
NR(Not Rated)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영국 : BBFC(영국 영화 등급분류위원회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1912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 2009년 8월까지는 비디오게임에 대한 심의도 담당 
 

U - 모든 사람 관람 가능. 
 
PG - 어린이는 보호자 필요. 
 
12A - 12세 이하 관람시 보
호자 필요. 
 
12 - 12세 이상 관람 가능. 
 
15 - 15세 이상 관람 가능. 
 
18 - 18세 이상 관람 가능. . 
 
R18 - 18세 이상 관람 가능. 
특별히 허가된 극장에서만 
관람 가능. 
 
Rejected – 등급부여 거부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일본 : Eirin (영화윤리위원회  Eiga Rinri Kanri Iinkai)  

1949년 미군정의 지휘
하에 MPDDA를 벤치마
킹하여 설립 
 
 

등급 
 
G : 전체이용가 
 
PG12 : 12세이용가 
 
R15+: 15세이용가 
 
R18+: 18세이용가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브라질 : DEJUS(Department of Justice, Rating, Titles and Qualifications) 
 
영화, 게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담당 
Ministry of Justice에 의해서 통제   

호주 : ACB(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1970년 호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래로 영화, 게임, 출판물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 
 
 
  
 
 

등급은 총 6개가 있는 셈이지만 RC(등급거부: Refused Classification)가 더 있음 

http://en.wikipedia.org/wiki/File:OFLC_small_E.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G_tag.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PG.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M.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MA.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OFLC_small_R18+.svg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싱가폴 : MDA(매체발전 관리국 : Media Development Authority) 
 
2003년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MICA) 산하에 있음 
 
TV, 영화, 출판, 게임, 인터넷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도모 
 
KOCCA가 각 매체에 대한 심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셈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말레이시아 : Film Censorship Board of Malaysia 
 
내무부(Home Ministry) 소관 
2002년 법개정을 통해 현재 기관이 설립 
 

등급은 전체이용가, 13세이용가, 18세이용가의 3
가지가 있으며 Ban을 할 수 있음 

필리핀 : MTRCB 
(Movie and Television Review  
and Classifcation Board) 
 
국가기관으로서 영화 심의와  
TV프로그램 리뷰를 담당 
 

G All ages admitted. 

PG-13 

Children below 13 year
s of age will only be all
owed if accompanied b
y an adult. 

Restricted 

R-13 
Strictly for 13 years of 
age and up. 

R-16 
Strictly for 16 years of 
age and up.[5][3] 

R-18 
Strictly for 18 years of 
age and up. 

X Not for public viewing. 

Discontinued 
R 

Strictly for 17 years of 
age and up. 

PG-7 
MTRCB의 등급 

http://en.wikipedia.org/wiki/File:Malaysian_film_classification_logos.jpg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영화심의기관 

인도 : Film Censorship Board of Malaysia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d 산하, 1952년 설립 
 
 
등급 

U Universal 

UA Parental Guidance 

A Adults Only 

S Restricted to any  
special class of persons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미국 :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1994년에 IDSA(현재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와 함께 
 
 
등급 – 총 6가지 
 
민간자율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이 거의  
불가능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IDSA&action=edit&redlink=1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유럽 :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에 의해 2003년 설립 
 
현재 유럽의 30개 국가에서 등급이 통용되며, 법적,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 동남아 등에서도 활용되는 추세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일본 :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일본의 CESA(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가 미국의 ESRB를 벤치
마킹하여 만들고 2002년에 출범시킴 
 
현재 CESA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브라질 : DEJUS(Department of Justice, Rating, Titles and Qualifications) 
 
영화, 게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담당 
Ministry of Justice에 의해서 통제   

 
 
  
 
 

호주 : ACB(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1970년 호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래로 영화, 게임, 출판물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 
 
 
  
 
 

등급은 총 4개가 있는 셈이지만 RC(등급거부: Refused Classification)가 더 있음 

http://en.wikipedia.org/wiki/File:OFLC_small_E.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G_tag.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PG.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M.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MA.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OFLC_small_R18+.svg


싱가폴 : MDA(매체발전 관리국 : Media Development Authority) 
 
TV, 영화, 출판, 게임, 인터넷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도모 
 
KOCCA가 각 매체에 대한 심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셈 
 
2개의 등급 외에 NAR(Not Allowed for All Ratings)가 있음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이란 : ESRA(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Association) 
 
2007년 이란의 IRCG(Iran National Foundation of Computer Games)가 설립 
민간자율단체를 표방하지만 국가기관과의 연대도 강조 
 
 
 
총 6개의 등급이 있음 
이외에 prohibit이 있어서 출시를 막을 수도 있음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심의사례가 보이는데, 초기에는 prohibit된 게임의 비율이 
25%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현격하게 축소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독일 :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1994년에 설립된 민관 합동기관 

총 5개의 등급 
 
등급거부가 가능 –  
주로 폭력성, 전쟁미화와 관련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 주요 게임심의기관 

Apple : 일반 기업체에 의한 자율적 등급분류 
 

 
국내에서도 기업체에 의한 자율적인 등급분류는 이루어지
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4항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
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계 심의기구에 대한 공시적 비교 

소결 
 
지금까지 살핀 심의기관의 유형은 크게 3가지 

BBFC형 KMRB형 MDA형 

전문적인 민간 자율 기구 
검열 논란에서 자유. 
 
MPAA, Eirin, ESRB, CERO 
PEGI, APPLE 

전문적 민관 합동기관이
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기
관, 검열 논란에서 자유롭
지 못함 
 
USK, GRB, Malaysia, 
India, ESRA 

통합적 국가기관 
검열기능을 하고 있음 
 
ACB, DEJUS, OFLCNZ 



세계 콘텐츠 심의의 추세 및 함의 

추세 1. 표현의 자유 확대 
 
금지나 거부, 불합격과 같은 검열의 속성을 가진 제도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등급거부와 같은 제도가 보이는데, 민간자율기관에서
의 거부는 검열과는 무관(행정권에 의한 거부가 아닌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 
 
대표적인 것이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제도 
불합격과 등급보류제가 모두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생긴 것으로 점차 표현의 
자유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 
 
 

추세 2. 전문성 강화 
 
각 콘텐츠나 매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려움 
전문적인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각 콘텐츠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분리, ESRA의 등장이 그러한 추
세를 반영 
 



세계 콘텐츠 심의의 추세 및 함의 

추세 3. 민간자율로의 전환 
 
검열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민간자율단체에서의 심의 
 
선진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민간자율적인 심의가 정착 
선진국은 표현의 자유를 견지하려는 정치적인 선진성과 더불어 산업의 규모
가 커지면서 민간단체를 운용할만한 역량도 같이 보유 
 
산업규모의 성장, 콘텐츠의 특수성 등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국내 모바일 게임 자율등급분류, ESRA의 등장 등 
 

추세 4.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규제 차원의 심의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으로 전환 
 
내용정보제공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 – 국내에서 게임은 이미 도입, 영화에
서도 도입 여부 논의 



세계 콘텐츠 심의의 추세 및 함의 

방향 1. 민간단체 역량 배양 
 
심의는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 
 
민간회사들의 연합체인 민간단체의 역량을 신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율적 
심의를 하도록 유도 
 
미국의 경우 빅6로 불리는 큰 영화회사가 연합하였기에 1900년대 초반에 민
간자율 심의가 가능 
 
콘텐츠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당 콘텐츠 회사들의 역량도 커질 것임 
이들이 민간자율심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직해야 함 

 
방향 2. 사회적 인식제고 
 
국내의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이를 다루는 심의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것임 
 
홍보활동 및 해당 콘텐츠 기업의 사회적 활동 유도 등이 필요 



세계 콘텐츠 심의의 추세 및 함의 

방향 3. 법제도 개선 
 
심의의 문제는 법률과 직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지향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법률안 제개정은 해당 콘텐츠의 산업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게임법의 수정 및 수 차례의 개정이 그 사례 
 
표현의 자유 신장과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라는 장기적 방향에 걸맞는 법률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함 


